
특허심판원 원장 정양섭씨 임명

정부는 11월4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1급)에 기술직인 정양섭 심사2국장(55 기술고시 7회)을 승진 발령했다.

1977년 항고심판소로 출범해 1998년 현재 조직으로 바뀐 특허심판원의 역대 원장 23명은 모두 행정직이었

으며 기술직이 원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전남 함평 출신인 신임 정양섭 원장은 1977년 특허청 신설 때부터 25년간 특허업무에만 종사해온 특허전문

가로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특허청에서 일반기계심사담당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심사2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정양섭 원장은 <발명과 특허의 세계> 등 여러권의 특허관련 서적을 저술, 특허청에서는 걸어다니는

특허사전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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